
[앵커]

강원도 고성에서 인천 강화까지 잇는 초장거리 산책로 'DMZ 평화의 길'이 3년 전 개통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른바 '평화의길 바우처' 사업이 추진됩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쪽으로 난 철책을 따라 만들어진 산책로.

정부가 남방한계선을 따라 만든 'DMZ평화의길'입니다.

이 길은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해 인천 강화까지 총길이가 520km에 이릅니다.

강원도에선 양구와 화천, 고성 구간이 우선 개통됐습니다.

철원과 인제 구간은 올해 7월 개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사업비만 200억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도 비용이 더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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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의 길 바우처’ 도입…관광 활성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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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운영실적은 기대 이합니다.

2019년 4월 고성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산책로가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기 전까지 5달 동안 노선 전체의 방문객은 15,000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월평균 3,000명 선이란 얘깁니다.

이에 따라, 산책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른바 '평화의길 관광 바우처' 지급입니다.

숙박시설이나 농특산품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할인권이나 지역상품권을 관광객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김숙현/강원도 문화기획팀장 : "저희가 진행중인 사업과 연계해서 바우처를 잘 접목한다고 그러

면 사람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우선, 올해는 바우처 사업에 2억 원 정도를 투입해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예산은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합니다.

이를 위해 어떤 형태의 바우처를 도입할지 다음 달(3월)부터 시군의 의견을 받습니다.

[최건수/통일부 남북접경협력과 사무관 :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와 협

의를 거쳐서 제공 방법이라든가 형태에 대해서 확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통일부는 올해 시범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경우, 내년부턴 정부의 공식 사업으로 채택해 사업

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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